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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 품종 및 우량계통의 춘파시기별 숙기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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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밀 품종은 주로 벼 수확이 끝난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6월경에 수확하고, 주로 논에서 벼와 함께 재배가 이루어진다. 

즉, 밀 수확이 끝나면 바로 벼 재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2모작 농가에서는 숙기와 파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가을철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을 하지 못하는 농가는 봄에 씨를 뿌리는 춘파재배를 하게 되는데, 적합한 품종을 적기에 파종하지 

않으면 수확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국내 밀 품종의 파성 특성을 알아보고 춘파한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국내 밀 품종의 파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밀 40품종을 대상으로 파종하였다. 숙기관련 특성 분석을 위해 대조구로 

10월 24일에 추파를 실시하였고, 춘파재배는 이듬해 2월 21일, 3월 23일과 4월 20일에 각각 파종하였다. 숙기관련 특성은 국

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전주)에서 실시하였으며 출수기와 성숙기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0월24일 파종하였을 때는 모든 품종과 지적계통이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4월 23일(최소 4월 18일 ~ 

5월 3일), 성숙기는 평균 6월 2일(최소 5월 26일 ~6월 11일) 이었다. 춘파인 2월 21일 파종하였을 때는 모든 품종과 지적계통이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5월 13일(최소 5월 1일 ~ 5월 28일), 성숙기는 평균 6월 14일(최소 6월 9일 ~6월 

28일)로 10월 24일 파종기에 비해 20일 늦게 나타났다. 춘파인 3월 23일 파종하였을 때는 그루밀은 출수와 성숙이 되지 않았으

며, 신미찰1호는 출수는 되었으나 성숙은 되지 않았다. 그 외 품종과 지적계통은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6월 4일(최소 5월 19일 ~ 6월 26일), 성숙기는 평균 6월 28일(최소 6월 2일 ~7월 8일)로 10월 24일 파종기에 비해 42일 늦게 

나타났다. 춘파인 4월 20일 파종하였을 때는 새올, 밀성과 조경, 조아, 조중, 백강, 태중, 전주396호, 전주397호와 전주398호는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다. 청계, 우리, 서둔, 진품, 조품은 출수는 되었으나 성숙은 되지 않았다. 그 외 품종과 지적계통은 출수

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그루와 신미찰1호는 춘파에 적합하지 않으며, 새올, 밀성, 조경, 조아, 조중, 백강 

등은 4월 20일 이내 파종은 가능할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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